
너무 늦은 유료화?

지난달28일한빛소프트가그라나도에스파다(GE)의전격유료화를단행했습니다. 그런데유료화시기에대해서과연적절한때인가하

는생각이듭니다. 이미오픈베타서비스초기에비해많은유저들이이탈하며게임에대한흥미를잃어가고있기때문입니다.

비록GE는최근대규모업데이트를실시해, 그동안유저들이지적해온사항을어느정도개선, 반등을노리고있

지만그결과에대해서는여전히회의적인시각이지배적입니다.  GE는오픈베타서비스직후잠깐상승했

을뿐이후계속하락하는모습을보여왔습니다. 새롭게선보인MCC 시스템으로유저들의눈길을붙

들었지만, 단순사냥이라는궁극적인문제점을해결하지못한것이가장큰이유였죠. 

물론오픈베타서비스를시작한지5개월여가지나, 오히려유료화시점이늦었다고말할수도있지

만유저들의생각은그렇지않은가봅니다. 매달1만9,800원이라는사용료를내면서까지게임을하기에

는아직은뭔가부족하다는의견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업계한관계자는차라리오픈베타서비스시작1~2개월안에유료화를단행했다면지금보다는더나은결과를가

져올수도있었을것이라고말하기도합니다.  한빛소프트의이번결정이악수(惡手)가되지않기를바랄뿐입니다. (수)

기사와 광고 사이

지난달기자는e러닝업계취재를위해관련업체들에게전화를걸었습니다. 그런데전화를받는업체담당자열중서넛은다짜고짜“비용

이얼마나들지요?”라고묻더군요. 일정금액을지불하거나광고를싣는조건으로기사를게재하는일종의‘특집’이라고생각했던모양입

니다. 그래서기획의도를설명하자, 그중일부는“전반적인시장을다루는기사라면(자사의) 홍보효과가그리크지않겠네요.”라고

말하더군요. 

인터넷의발달로종이매체가위기라고들합니다. 가뜩이나경쟁까지치열해지면서다수의언론매체들은이러한특집기사

를통해발생하는수익에적잖게의존하는실정입니다. 물론과장된내용이아니라면그자체가크게문제가

될것은없습니다. 잘활용하기에따라서는업체나매체모두윈윈(win-win)할수있는전략이될수도있지

요. 문제는이러한현상이고착화되면, 업체는매체를단순히자사를홍보하는수단으로써, 매체는업체를돈

벌이대상으로만인식할수있다는점입니다. 

흔히매체와관련업체는불가분의관계에있다고말합니다. 더군다나서로의속성을잘알고있다고생각하지요.

“이거선수들끼리왜이래?”라는조금은속된표현은매체와업체간의관계를설명할때자주쓰이곤합니다. ‘서

로의처지나상황을잘아는사이에왜그리야박하게구느냐’는의미를담고있지요. 하지만이럴수록선수(?)로서의본

분은잊지말아야하지않을까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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